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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입금 업무 처리 개선 … 공금횡령, 은행방문 불편 줄인다
- 위택스로 수입금 처리 … 투명한 회계처리, 일하는 방식 개선 돋보여 -

- 인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 

최근 시중 은행, 관공서 등 직원들의 공금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위택스로 수입금을 처리할 있도록 해 

회계 관리가 한층 투명해지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  

에게 받는 수수료·사용료와 공금통장 이자 수입 등을 은행 방문 없이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직접 처리하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사용이나 행정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사용료·수수료와 지자체

에서 운용하는 공금통장의 이자 수입 등은, 그동안 담당자가 고지서와 

출금전표 등을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것이 당연시 돼 

왔다.

은행이 원거리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에는 각종 서류를 지참해 출장을 

가거나, 은행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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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인터넷뱅킹으로 수입금을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초 서울 강동구에서 115억 원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인터넷뱅킹 사용을 금지했고, 결국 각 기관

에서는 수입금을 은행에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기관과의 시범운영을 통해 고지서에 있는 전자

납부번호만으로도 위택스에 접속해 즉시 수입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누구나 따라하는 간편 매뉴얼’을 지자체 최초로 제작, 

인천시 전 부서(군·구 포함)와 11개 광역지자체 등에 배포했다.

시는 이번 수입금 업무 처리 개선안을 통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은행 방문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엔데믹 시대를 맞아 비대면 행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행과 선례를 벗어난 발상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공공기관에서 횡령 사건이 최근 잇따르자 시는 지난 4월

부터 ▲주기적인 공금계좌 검사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출금 전면 금

지 ▲고액 입출금 시 알림문자 발송시스템 도입 ▲지정 은행 영업점

에서만 대면 출금 조치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무행정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